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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내려서 어느 해 겨울보다 길고 지루한 느낌이었다. 입춘이 지났으니 

봄이지만 봄이라기엔 아직 이르고 겨울로 생각하기엔 양지쪽의 햇살이 많이 따사로워졌다.

봄이 오면 서울의 외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나물을 뜯으러 간다. 왕복 차비며 시간을 계산하면 

가까운 경동시장에 없는 것 없이 팔고 있으니 사다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내가 나물을 뜯는 일은 시

간 여행을 하는 셈이다.

어렸을 때는 봄바람이 차서 손등이 터지고 피가 나는데도 나물을 뜯으러 들판으로 나갔다. 부모님

이 나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표정을 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 친

구들과 같이 갈 때도 있었지만 혼자 다닐 때가 더 많았다.

도랑가 양지 바른 곳에 제일 먼저 소루쟁이 잎이 뾰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만날 때마다 가슴

이 콩닥거릴 정도로 반갑고 기뻤으니 타고난 나물꾼이었나 보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나물이 있

을 만한 밭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봄날의 빈 밭을 서성거리곤 한다. 

소루쟁이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소

나 토끼도 먹지 않는 풀이어서 시골에는 소루쟁이가 흔했다. 쑥보다 더 빨리 봄을 알려 주는데 땅 속

에서 올라올 때 칼로 깊이 도려내면 연하고 부드러운 나물을 먹을 수 있다. 살짝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고, 된장국을 끓이면 시금치국 보다 더 부드러운 국이 된다. 치아가 없으신 시어머님도 소루쟁이국

을 좋아하셔서 시집을 와서 어른이 되고도 자주 바람 찬 봄의 들판을 돌아다니곤 했다. 어른이 되어

도 칭찬 받는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냉이나 쑥과 함께 넣어서 끓여도 맛과 향이 좋다.

소루쟁이를 뜯어오면 엄마는 다듬으시며 “나이도 어린 게 손볼 데도 없이 깨끗하게도 뜯었구나”라

고 혼잣말처럼 칭찬을 하시고, 아버지는 소루쟁이를 찧어서 손등이 갈라진 곳에 얇게 펴서 발라 주시

며 “언년아, 너는 손 시린 줄도 모르냐! 쯧쯧” 혀를 차시며 나무라셨지만 나는 아버지가 손등에 소루

쟁이 찧은 것을 발라주실 때 행복하고 아늑했던 느낌이 지금도 가슴에 선연히 살아 있다.

어려서 들었던 짧은 몇 마디 칭찬이나 염려의 말이 이토록 가슴을 평생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는 상

상할 수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 날 부모님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혼자 웃음을 짓기도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 가

슴에 엄마에 대한 따스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쓸쓸해지기

도 한다.

소루쟁이는 뿌리와 잎사귀를 모두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식물이다. 민간처방으로도 많이 쓰

고 있지만 한약방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요즘엔 암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

능이 탁월해서 항암제로도 사용하고 무좀이나 습진 약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한다. 위장병이나 변비



를 치료하기도 하고 간암, 위암, 뇌종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쓸 수 없는데 

인삼 대신 소루쟁이 뿌리를 쓰면 좋다. 또한 풀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염증이나 열을 내리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성분 분석을 하지도 않았을 옛날에 아버지가 갈라진 손등에 발라주던 소루쟁이 즙이 사

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훌륭한 약재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니 약인지도 모르고 좋은 약

을 먹고 살았던 것이다.

나물로도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어야 한다. 길가나 더러운 습지에서

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채취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요즘에는 깨끗한 소루쟁이를 파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서 직접 뜯으러 다니지 않아도 구하

기가 쉬운 세상이다. 소루쟁이 뿌리를 봄이나 가을에 캐어다가 말려서 만든 가루를 들기름이나 바셀

린에 섞어서 연고를 만들어 피부병이 생긴 곳에 바르면 효과가 좋다. 올해는 꼭 만들어서 잎사귀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연고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려고 한다. 잇몸에 고름이 생겼을 때 소루쟁이 삶은 

물로 입을 헹구라고 하셨던 일이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조상님들의 지혜로 전해 내려온 약이

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장복을 하면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니 변비 때

문에 피부가 거친 아가씨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약간의 독성이 약 노릇을 하는 것이라 임

산부는 절대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봄볕이 더 따스해지면 멀리까지 나가서 많이 뜯어다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된장국을 자주 

끓여 먹을 생각이다. 봄맞이 겸 주먹밥을 만들어서 장아찌랑 싸들고 나물 뜯으러 들판으로 나간다는 

일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밝은 빛이 드는 느낌이다. 집안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만 봄맞이 하지 

말고 한두 번이라도 봄의 들녘에 나가 보면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질 것이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회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봄나들이를 꼭 해보길 바란다. 달래도 있으면 캐고, 

쑥도 뜯고, 냉이도 캐면서 자꾸만 오염되어 가는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할 궁리도 한번 해보면, 자신

과 지구를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뿌듯한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그 자부심은 우리들의 정

신도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에 소루쟁이 나물국 끓여먹어 건강도 지키고 즐겁고 행복한 봄날을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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